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고양신한류홍보관의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

‘연기’부터 ‘제작’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드라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고양신한류홍보관 제공

드라마, 영화 등 한편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작가와 감독 등 제작 전문가뿐 
아니라 의상과 소품,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 위치한 고양신한류홍보관은 중·고교생이 이러한 영상산업 관련 
직업군들을 살펴보고,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신한류홍보관은 
고양시가 제작지원한 영상 콘텐츠의 의상과 소품 등을 전시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 강사와 함께 홍보관 곳곳의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직업들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듣는다. 



체험활동 연관 직업
* 콘티 작가 : ‘콘티’란 글로 쓰인 각본(시나리오)이 영상으로 연출되기 위한 시각적 설계도다. 즉 
콘티 작가는 감독의 요구를 파악해 감독의 머릿속 이미지를 재현해주는 사람이다. 각 장면의 기본적인 
화면구성부터 카메라 움직임, 효과 등 세부요소를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미술·디자인적인 능력 외에 
영화 관련 지식도 요구된다.

△시나리오·콘티·로케이션북 △의상·소품 △세트장 △특수효과 영상 등 홍보관 구석구석을 
관람하며 △작가·콘티작가·로케이션 매니저 △의상·소품 제작자 △세트 제작자 △특수효과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인들을 탐색해보는 것.

홍보관 관람을 마친 후 학생들은 4~5명씩 조를 이뤄 앞서 살펴본 직업들의 역할을 하나씩 
맡아 간단한 영상을 직접 제작해본다. 인물구성과 배경, 주제가 적힌 쪽지를 뽑아 그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때 홍보관에 비치된 각종 의상과 소품,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제작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홍보관 내 영상관에서 상영된다. 
학생들은 세분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영상산업과 관련된 
직업군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확장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 프로그램은 고양시에 소재한 중·고교의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 학교는 전화문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31-908-3236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KOEM 해양환경교육원의 ‘해양환경체험교육’

“특명!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라”

기름오염 방제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해양환경교육원 제공

KOEM 해양환경교육원은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해양환경체험교육’을 운영한다. 해양환경체험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크게 △해양환경교육 △기름오염 방제체험 △해양안전교육 △도전! 해양박사!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해양환경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후 ‘해양환경교육’ 시간에 해양환경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해양 생태 및 수질 등 해양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기름오염 방제체험’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정화를 위해 어떤 장비가 사용되며, 장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 이 프로그램에는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 수조가 활용된다. 학생들은 실제로 
바다가 기름에 오염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방제작업을 체험해봄으로써 해양오염의 심각성 
및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는다.

방제체험이 끝난 뒤에는 구명뗏목과 구명조끼, 비상식량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해양안전교육’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구명뗏목에 탑승한 뒤 뗏목에 비치된 다양한 종류의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비상식량을 먹어보며 해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익히고,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밖에 ‘도전! 해양박사!’ 시간에는 해양 
환경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며 당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해양환경체험교육’은 공단방문형 교육과 학교방문형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교방문
형의 경우 실험키트 및 교재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회당 최대 160명까지 수용가능
하다. 연중상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체험활동 연관 직업
* 해양환경기사: 물리, 화학, 지질 및 해양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해양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하는 사람. 해수의 물성(수온, 압력, 염분), 해저 지각의 운동 및 퇴적물의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양학적 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양환경에 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 구조물을 연구·설계한다. 자연과학 관련 지식을 비롯해 세심한 관찰력과 논리적 사고, 
창의력 등이 요구된다.

담당
자와 유선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 

051-400-7725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